
다락방 모임 나눔지 (5/10 주간)

가인과 아벨: 죄가 문 앞에 엎드릴 때 (창 4:1-12)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살인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죄의 파괴적인 습성이 누구에게나 
바로 문 앞에 맹수처럼 도사릴 수 있다는 걸 보여 줍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죄가 문 앞에 엎드릴 때 : 자기중심성과 잘못된 예배
먼저, 자기중심성과 잘못된 예배에서 죄가 자라나 맹수처럼 문 앞에 도사립니다. 1절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하와의 자기중심성(“내가…했다”)이 드러납니다. 하와는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키우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키웠고 크게 실망합니다.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 짓는데(2절). 아벨의 뜻은 ‘공기, 바람, 숨’이고, 전도서에서 ‘허무’를 뜻하는 ‘헤벨’과 
유사합니다. 아벨에 대해 전혀 기대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은 의인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내가’라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아벨은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런 진심과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히 11:4).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시자 
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식은 없고 잘못된 권리 의식, 자기중심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잘못된 예배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파괴적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장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기심에서 파생된 죄가 우리 문 앞에 맹수처럼 엎드립니다.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파괴력을 
제어할 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장 합당하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2. 죄가 우리를 삼킬 때 : 잘못된 대응과 그 결과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6절). 하나님의 질문에는 가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말씀합니다.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7절).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나 아벨이나 외부에 있지 않고 가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지금 죄가 맹수처럼 문 앞에 웅크려 있으니 그 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마음의 분노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입니다.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서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 웅크린 죄라는 괴물과 싸우지 않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9절).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책임 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증인을 소환하십니다(10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어떤 해명의 기회도 없이, 저주가 선고됩니다(11-12절).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아무리 밭을 경작해도 땅이 
응답하지 않는 저주입니다. 그는 이제 경작지인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1) 제일 

먼저 자기 연민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3) 셋째,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회개(궤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히 12:24).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죄가 문 앞에 도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죄의 실체와 파괴력을 알고,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9.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